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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 대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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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urn-out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un-Sook Shin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 대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의 여자고등학교에 재학하고 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온라
인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소진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p<0.001) 반면, 자
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조사대상자의 소진은 학업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0.584, p<0.01)를 보였으며, 자기 존중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472, p<0.01)를 보여, 소진은 학업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
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 존중감은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4.97, p<0.01). 이 같은 결과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기 존중감은 소진과 관련 있는 학업 스트레
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urnout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256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a local cit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1 to December 31, 2022.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the academic stress, the higher the burnout of the survey subjects (p<0.001), 
while the lower the self-esteem, the higher the burnout (p<0.001). The burnout of the survey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r=0.584, p<0.01),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0.472, p<0.01),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burnout of the survey subjects,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urnout (Z=-4.97, 
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esteem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ay lower the 
academic stress related to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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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등학생의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된 상
태에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미성숙 상태에 있는 불완전한 
시기로 인격의 형성과정 및 사회적 적응의 시기로 볼 수 
있다[1-3].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완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보다는 대학 입학을 위
한 과다한 학업을 수행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
스, 피로, 불안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4-7].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은 생활 의욕이나 학습 
의욕을 감퇴시키고, 이로 인한 심신의 부조화 및 부정 호
소 등을 호소하게 되며, 종국에는 소진 상태에 놓이게 되
기도 한다[8].

소진(burnout)은 스트레스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로서 정서적 고갈, 탈 인격화 및 성취감 저하 
등의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9]. 학생들의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 자기 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의 여러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10-12].

학업 스트레스는 학생들이 성적, 시험, 강의, 학습 활
동 및 진로 관련 문제로 인해 경험하는 긴장감이나 심리
적 불안정 상태를 지칭한다[7,13].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이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
를 촉발할 수 있으며, 학습 능력의 감소와 학교에서의 적
응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4]. 또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생들은 감
정 조절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불안감, 우
울증, 또는 탈진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이 더 자
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15,16].

자기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유일한 개체로서 인식하
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
이 있으며, 이는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중요하
게 여기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17]. 따라서 긍
정적인 자기 존중감은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이고 심리적 건강의 기본적인 조건
이 되지만, 부정적인 자기 존중감은 청소년의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17].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상
황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
하며[18],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
해 자신이 대처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인식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19]. 또한, 높은 자기 존중감은 소진을 예방하
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20], 자기 존
중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21].

이처럼 학생들이 경험하는 소진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중요한 예측 변수이며, 자기 존중감은 소진 및 학업 스트
레스에 부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2,16,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 존중감은 학업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22,23], 학업 스트레스는 소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4,25]를 근거로 여자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
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여자 고
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를 파악하며, 둘
째, 학업 스트레스 및 자기 존중감에 따른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셋째, 학업 스트레스, 자기 존중감 및 소진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넷째,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 간
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의 여자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1학년, 2학년, 3학년을 무작위로 추
출하였다. 조사 대상의 이론적 표본 수의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26]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효과 크기 0.10, 검정력 0.90, 유의수준 0.05, 예측 
변인 12개, 양측검정으로 하였을 때, 최소표본 수는 231
명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제 조사 대상의 선정은 3개
교에서 학년별로 1학급씩 9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1학급당 30명씩 전체 27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이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14
명의 참가자를 제외하고, 총 256명의 응답자(응답률 
94.8%)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신장, 체중, 학년, 학

업성적, 교우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 결손 
여부, 가정의 경제 상태,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하였
다. 신장과 체중은 최근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검사
에서 측정한 값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실제체중-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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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표준체중]×100의 Broca's Index를 사용하여 비
만도를 산정하였다[27]. 비만도의 구분은「정상(9.9 이
하)」, 「과체중(10.0~19.9)」 및 「비만(20.0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학업
성적은 조사 시점에서의 학생 본인의 성적에 대한 응답
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교우관계는 「좋다」
와 「좋지 않다」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와 「만족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부모 결손 여부는
「양친 모두 있다」와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거나 양친 모
두 없다」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경제 상태는「어렵다」, 
「보통이다」 및 「좋다」로 구분하였고, 가정생활의 만족도
에 대해서는 「만족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로 구분하
였다. 

2.2.2 학업 스트레스(Academic stress)
학업 스트레스의 측정에는 Oh와 Chun[28]이 개발한 

학업 스트레스 측정 도구(105문항)를 Lee[29]가 42문항
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적, 
시험, 수업, 공부 및 진로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
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
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총득점 합계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사분위 수(Quartile)를 이용하여 「낮은 군(Q1)」, 
「중간 군(Q2)」, 「높은 군(Q3)」 및 「매우 높은 군(Q4)」으
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17이었다. 

2.2.3 자기 존중감(Self-esteem)
자기 존중감(self-esteem)의 측정은 Rosenberg[30]

가 개발한 자기 존중감 척도 10항목의 한국어판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긍정적 평가항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매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한편, 부정
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1점
을 부여하고,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또는 「그렇게 생각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득점이 높을
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사분위 수(Quartile)를 이용하여 「낮은 군(Q1)」, 「중
간 군(Q2)」, 「높은 군(Q3)」 및 「매우 높은 군(Q4)」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
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69이었다.

2.2.4 소진(Burn-out)
소진의 측정은 Maslach와 Jackson[3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의 한국어판을 사용
하였다[32]. 이 도구는 정서적 탈진 9항목, 비인격화 5항
목 및 개인의 성취감 저하 8항목의 3개 하위영역의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 3점, 「어느 정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02이었다.

2.3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연구 목적, 세부 사항 및 작성 지침을 담
은 안내서와 함께 제공되었으며, 설문 링크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지되었다. 자
기 응답식 설문지는 첫 번째 문항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참가자의 승인을 받
은 후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
되도록 하였다.

2.4 윤리적 배려
설문 참여에 대한 윤리적 배려를 표현하기 위해, 참가

자들에게 설문 중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
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
는 익명으로 관리되며, 얻어진 개인정보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2.5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24.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 스트레스 및 자기 존중감에 따른 소진 점수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사
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자기 존중감 및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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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Degree of
obesity

Normal (≤9.9) 176(68.7)
Overweight (10.0-19.9) 24(9.4)
Obesity (20.0≤) 56(21.9)

Grade
1st 85(33.2)
2nd 89(34.8)
3rd 82(32.0)

Academic
achievement

High 34(13.3)
Middle 157(61.3)
Low 65(25.4)

Friendship with 
the school fellow

Good 232(90.6)
Poor 24(9.4)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215(84.0)
Dissatisfied 41(16.0)

Parental
status

Two parents at home 240(93.7)
Single parent/none 16(6.3)

Perceived
family income

High 43(16.7)
Middle 179(70.0)
Low 34(13.3)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225(87.9)
Dissatisfied 31(12.1)

Total 256(100.0)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orrelation Coefficient 검정을 하였다. 대상자의 학
업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
는 Baron과 Kenny[33]가 제시한 3단계 방법을 사용하
여 소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수(학업 스트레스)와 매개변
수(자기 존중감)와의 회귀분석, 2단계로 독립변수(학업 
스트레스)와 종속변수(소진)와의 회귀분석, 그리고 3단계
로 독립변수(학업 스트레스), 매개변수(자기 존중감)와 
종속변수(소진)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독립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 회귀분석에 비
해 3단계 회귀분석에서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최
종 분석에서는 Sobel 테스트를 사용하여 매개 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256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비만도의 분포는 「정상」 68.7%, 「과체중」 
9.4%, 「비만」 21.9%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3.2%,  「2학년」 34.8%, 「3학년」 32.0%이었다. 학업성
적은 「상」 13.3%, 「중」 61.3%, 「하」 25.4%이었으며, 교
우관계는 「좋다」 90.6%, 「좋지 않다」 9.4%이었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84.0%, 「만족하지 않
는다」 16.0%이었고, 부모 결손 여부는 「양친 모두 있다」
가 93.7%,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거나 양친 모두 없다」
가 6.3%이었다. 가정의 경제 상태는 「좋다」 16.7%, 「보
통이다」 70.0%, 「어렵다」 13.3%, 이었고,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87.9%, 「만족하지 않는다」 
12.1%의 분포를 보였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소진의 평균 점수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p=0.008), 교우관계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
다는 군에서 (p<0.001),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다는 군
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p<0.001), 부모결손 여부
에서 양친 모두 있다는 군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거
나 양친 모두 없다는 군에서(p<0.001), 가정의 경제 상
태가 좋지 않을수록(p=0.017),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
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 검정 결과 학업성적이 「중」이나 「하」인 경
우 「상」인 경우보다 소진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 상태가 「보통이다」와 「어렵다」
는 경우 「좋다」는 경우보다 소진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학업 스트레스 및 자기 존중감에 따른 소진 정도
조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및 자기 존중감에 따른 

소진 정도는 Table 3과 같다.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소
진의 평균 점수는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군(Q1)에서 
61.25±8.87점, 중간 군(Q2)에서 63.53±9.34점, 높은 
군(Q3)에서 66.15±9.59점, 매우 높은 군(Q4)에서 
70.15±9.42점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사후검정 결과 학업 스트레스가 「중간 
군(Q2)」, 「높은 군(Q3)」 및 「매우 높은 군(Q4)」은 「낮은 
군(Q1)」보다 소진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존중감에 따른 소진의 평균 점수는 자기 존중감
이 매우 높은 군(Q4)에서 58.23±8.99점, 높은 군(Q3)
에서 61.37±9.85점, 중간 군(Q2)에서 68.56±9.23점, 
낮은 군(Q1)에서 71.19±8.14점으로 자기 존중감이 낮
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사후 검정 결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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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urn-out t or F

(p)
Scheffé

 testMean±SD

Degree of
obesity(BMI)

Normal (≤9.9) 65.48±8.34
2.585
(0.559)Overweight (10.0~19.9) 65.14±9.17

Obesity (20.0≤) 66.52±8.36

Grade
1st 64.34±8.46

3.597
(0.214)2nd 65.31±9.24

3rd 66.59±9.14

Academic
achievement

Highａ 61.47±9.45
10.457
(0.008) a〈b,cMiddleｂ 65.23±8.04

Lowｃ 70.57±8.52

Friendship with the school 
fellow

Good 61.45±9.60 8.862
(<0.001)Poor 69.02±8.78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60.95±9.14 9.021
(<0.001)Dissatisfied 71.31±9.28

Parental
status

Two parents at home 59.95±9.88 11.859
(<0.001)Single parent/none 72.01±8.64

Perceived
family income

Highａ 61.94±9.36
8.486
(0.017) a〈b,cMiddleｂ 65.45±8.45

Lowｃ 69.57±9.32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59.56±9.45 9523
(<0.001)Dissatisfied 70.98±9.55

Total 65.46±9.53

Table 2. Mean scores of burn-out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Burn-out t or F

(p)
Scheffé

 testMean±SD

Academic stress

Low (Q1)ａ 48(18.8) 61.25±8.87

24.482
(<0.001) a〈b,c,d

Middle (Q2)ｂ 64(25.0) 63.53±9.34
High (Q3)ｃ 82(32.0) 66.15±9.59
Very high (Q4)ｄ 62(24.2) 70.15±9.42

Self-esteem

Low( Q1)ａ 59(23.0) 71.19±8.14

20.546
(<0.001) a,b,c〈d

Middle (Q2)ｂ 92(36.0) 68.56±9.23
High (Q3)ｃ 64(25.0) 61.37±9.85

Very high (Q4)ｄ 41(16.0) 58.23±8.99
Total 256(100.0) 65.46±9.53

Table 3. Mean scores of burn-out according to the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of study subjects

존중감이 「낮은 군(Q1)」, 「중간 군(Q2)」 및 「높은 군
(Q3)」은「매우 높은 군(Q4)」보다 소진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학업 스트레스, 자기 존중감 및 소진 간의 상관
   관계

조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자기 존중감 및 소진 간
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소진은 학업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584, p<0.01)를 보였으며, 자기 
존중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472, p<0.01)를 
보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소진 수준은 학업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 
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362, p<0.05)를 
보여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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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urn-out Academic stress Self-esteem
Burn-out 1.00

Academic stress 0.584** 1.00
Self-esteem -0.472** -0.362* 1.00

*: p<0.05 ,  **: p<0.01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burn-out of study subjects

Step Predictors β t Adj. R2 F Sobel test(Z)

1 Academic stress →
Self-esteem -0.637 6.12** 0.24 62.34**

2 Academic stress →
Burn-out 0.489 7.04** 0.37 51.35**

3 Academic stress →
Burn-out 0.412 6.53**

Self-esteem →
Burn-out -0.324 6.39** 0.48 42.61** -4.97**

*: p<0.05 ,  **: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urn-out

3.5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
   감의 매개효과

조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자
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별 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및 Fig. 1과 같다. 회귀분
석의 실행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는 0.6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315~1.812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
서의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자기 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표준회귀
계수인 β값이 -0.6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62.34, p<0.01),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2단계에
서의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소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인 
β값이 0.4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1.35, p<0.01),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의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는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
수인 자기 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회귀계수인 β값이 -0.3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42.61, p<0.01),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이때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의 표준회귀계수인 β값이 

-0.412로 2단계의 β값 0.489보다 작아 자기 존중감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 스트
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 존중감이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4.97, p<0.01).

β=-0.412(
p<0.01)β=-0.637

(p<0.01)

Self-
esteem

Academic 
stress Burn-out

β=-0.489
(p<0.01)

Fig. 1. Mediating effect model

4. 고찰

본 연구는 한 지방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자고등학
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여고생으로 선정
한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소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2호, 2023

268

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34-36].
우선 연구 방법에서 사용한 학업 스트레스, 자기 존중

감 및 소진 등의 측정 도구는 그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이
며, 본 연구에서도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 계
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기본 속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의 결
손 여부, 가정의 경제 상태 및 가정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업성적이 낮고, 교우관계가 
좋지 않으며,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모 결손이 
있으며,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생활에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36,37]에서도 학생들의 소진에 관련된 요인으로 학업성
적, 학업 과다, 과중한 학업 요구,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38]와 Park[39]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 교우관계, 
대학 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등이 소진에 관련된 요인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및 자기 
존중감에 따른 소진 정도를 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군일수록 소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
기 존중감에 따른 소진 정도에서는 자기 존중감이 낮은 
군일수록 소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Suh[37]는 학업 소
진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
며, Jin[40]은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및 소진과 관
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Kang 등[35]은 학업 스트레스
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Cho 등[41]은 자기효능감은 학업 소진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고, Shon과 Kim[42]은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록 학업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Park[43]은 학업 소진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
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자기 존
중감 및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소진은 학업 스트레
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 존중감과
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의 소진 수준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반
면,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Cho 등[24]은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학업 요구는 학업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8,39]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는 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고 하였다. 또한, 대학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44]나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45]에서도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
고하고 있다. 한편, 자기 존중감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Jurado 등[21]은 자기 존중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짐
을 확인하였고,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6]
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7]에서도 자기 존중
감은 소진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여 자기 존중감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한 
결과 자기 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분매개효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 존중감의 효과를 매개하여 
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즉, 소진은 
학업 스트레스 자체만으로도 발생 될 수 있고, 특히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존중감을 높임으로
써 소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감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존중감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과 관련된 소진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소진에는 학업 스트레
스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자
기 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자기 존중감이 높은 경우 소진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존중
감은 소진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자
기 존중감을 비롯한 학생들 개개인의 사회심리적 요인들
을 긍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와 소진의 관계에서의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소진
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상관관계에서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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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업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 존중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 존중감은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 사이
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 및 자기 존중감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 존중감
을 매개하여 소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학생들의 소진 감소 전략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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